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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은 학위연계형 일학습병행제도의 학습근로자를 대상으로 소속 기업의 조직유효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이직의사, 직무성과는 학습근로자가 비교대상인 일반 회사원(근로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조직몰입은 낮게 나타났다. 또
한 학습근로자의 학년이 오르고 성적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지고 좋은 성적인 학습근로자의 직무소진이 줄어드는 경향

을 보였으며 1학년에 비해 2, 3, 4학년이 이직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학습근로자의 만족요인과 불만족요인의 조사 
결과 대학의 OFF-JT교육보다 현장의 OJT 관리가 강화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학습근로자의 역량개발 뿐 아니라 교육지원, 인사관리, OJT 운영 등의 영역에서 지금보다 수준 높은 관리가 필요하며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학위연계형의 발전을 위해서 학습시간 및 참여기업의 학습자관리에 대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erception of the learning-workers’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ey participate in the degree-linked 
work-learning parallel system. As a result, the turnover intention and job performance were higher than those of general office 
worker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lower. In addition, the higher scholastic year and grades, the higher job satisfaction. 
the higher grades, the lower burnout. specially the 2nd, 3rd, and 4th graders showed higher turnover intentions than the first grader. 
The results of the survey of (dis)satisfaction factors of learning workers also show that OJT management in the field should be 
strengthened rather than OFF-JT education in universities. This paper suggests that companies participating in the work-learning 
parallel system need higher-level management in aspects such as educational supports, personnel management, and OJT manage-
ment as well as competency development of learning-workers. It shows that supplementary measures are needed for learning time 
and learner management of participating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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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교육훈련의 모형개발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일부 

조직에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분석 등과 연계된 연구[4,5]가 

있으나 다양한 측면의 조직유효성을 교육 수요자 인식을 통

해 고려하는 연구는 드물다. 우선 중소기업의 자격부여형 일

학습병행제 참여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분석결과 일학습병행제의 

교육형태 중 수행평가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6] 직급에 따른 일학습병행제 효과 인식에

는 차이가 있었다. 즉 중소기업의 자격부여형 일학습병행제 

참여 시 수행평가가 근로자의 직무역량 향상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기존 학습과정에서 대표적으로 운영

되는 집체식 교육훈련이나 현장훈련만큼 수행평가의 효과성

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킬 필

요가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일학습병행제의 학과운영 시 NCS 기반의 교육과정에 대

한 분석도 수행되었다[6-8]. 그 핵심은 일학습병행제의 이론

적 근간은 기업이 취업희망자를 채용하여 산업현장에서 일

과 학습을 병행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NCS 기반 능력단위 중심 교육으로 산업현장의 업

무능력단위를 일치시켜 취업자 미스매칭의 최소화가 된다면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8]. 하지만 대학연계형의 경우 이론교

육 중심으로 학교 OFF-JT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 점을 고려

한다면 NCS기반의 능력단위 중심의 교육을 대학에서 담당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존재한다. 
일학습병행제는 인적자원관리시스템 및 교육훈련시스템

이 미비한 중소규모 기업에게 훈련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의 직무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동안 교육훈련 여

건이 부족했던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일학습병행제의 체

계적인 OJT 훈련을 통해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학

습자의 학습동기와 기업현장교사의 자질이 직무만족에 미치

는 여향이 더욱 크다는 것을 선행연구는 지적하고 있다[4,8]. 
다른 선행연구에서 지적하는 사항으로 훈련과정 개발과 

관련된 이슈가 있다[9].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개발기준 측면

에서 보면 개발기준의 일부 내용이 국가기술자격의 주요 직

무와 관련된 능력단위가 누락되거나, 교육·훈련시간 및 시설·
장비 등의 최소 기준이 현장의 실정과는 부합하지 않는 등의 

개선 의견이 제기되어 향후 개발기준 및 편성기준 개발을 위

한 가이드라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8]. 하지만 해외의 사

례, 특히 독일의 경우를 보면 훈련과정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필요하다. 참고로 일학습

병행대학은 역사가 아직 길지 않아서 관련 회사와 조직에 그

렇게 많이 홍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

램을 알리는 일에 관련 조직인 산업인력관리공단이나 대학

I. 서 론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이 확산되면서 학위연계형 일

학습병행제는 이론과 실무를 현장과 대학이 가진 역량을 통

해 효과적으로 학습근로자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

에서 시행되었다. 일학습병행제는 독일과 스위스의 도제교

육의 틀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면서 시작되었으나 

NCS기반의 표준화된 교육훈련의 틀을 도입하고, 대학의 전

문성에 기반한 이론교육을 OFF-JT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대

학연계형을 교육기회의 다변화의 차원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1]. 학위연계형은 학사과정 외에 고숙련 마이스터 과정으로 

칭하는 석사과정까지 개설되어 있으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는 독립된 단과대학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학위연계형 일

학습병행제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동 제도가 시행된지 5년이 지난 시점까지 학위연

계형에 참여한 학습근로자(대학생이자 재직자)의 인식을 통

한 제도의 효과와 성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미흡했다[2]. 제
도의 목적상 학습근로자는 각 기업에서 역량있는 인재로 키

우는 목적으로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며 그 

교육훈련의 효과는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학습근로자를 통

해 조직유효성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학습근로자

가 인식하는 조직몰입, 직무몰입, 직무만족, 업무성과와 같

은 긍정적 조직유효성 수준과 이직의도와 직무소진과 같은 

변수가 그들의 학습기간 및 성적, 근무환경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며 학습근로자가 아닌 일반 회사원들의 인식수준과 비

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동 제도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유용한 분석자료가 될 수 있

다. 더욱이 이는 공급자 시각에서 동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

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훈련의 수요자 입장에서 확인하는 것

이므로 제도의 성과극대화를 고려하는 발전방향에 더욱 유

용하다[3]. 
본 연구는 따라서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첫째, 한국기술교

육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습근로자와 비교대상군인 일반 회사

원들을 비교하여 조직유효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응답

자의 성별, 학과, 학년, 소속기업, 성적 등과의 상관관계도 분

석했다. 둘째, 학습근로자가 학위연계형(고숙련마이스터과정 

포함)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내용을 만족 및 불

만족요인으로 구분하여 현 실태를 추가적으로 조사했다. 

II.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방향 설정

국내 일학습병행제에 대한 연구들은 교육의 성과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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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잠재변인을 확인하였다. 직무소진 외에는 모든 변수

가 하나로 적재되었으며 직무소진은 선행연구와 같이 업무

로부터의 이탈욕구와 정서적/신체적 고갈의 두 개의 요인으

로 분리되었다. 이 조직유효성 변수에 학습근로자는 일반 직

장인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후 추가적으로 학년별

로 비교대상군과 차이를 분산분석으로 진행했다.
또한 학습근로자의 학년과 성적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검토하였다. 이는 성적과 학년이 오를

수록 조직유효성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본 분석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습근로자가 일학습병행제 학위연계형이 참

여하면서 제공받는 교육훈련의 질과 관리수준, 교육여건, 지
원수준 전반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조사했다. 총 18가지 예

시를 제공하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 만족과 불만족 여부를 중

복으로 응답하도록 한 후, 그 응답 수를 바탕으로 만족요인

과 불만족요인의 특성을 구별하였다. 이상의 분석과 실태조

사의 결과는 다음절에 정리한다. 

B. 분석결과

조직유효성 분석에 대한 분산분석결과와 만족/불만족 요

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분산분석 결과

모든 분석은 요인이 하나인 일원배치분산분석이며 각 분

석 전에 분산의 동질성검정과 정규성검정을 진행했다. 분
산의 동질성검정인 레벤검정이 충족되지 않은 분석결과는 

Welch 및 Brown-Forsythe 검정의 결과로 해석을 진행했다. 

모든 분석은 SPSS 21버전으로 수행됐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으

나 학습근로자 공급이 가능한 회사의 CEO급에서 본 프로그

램의 장점과 혜택을 인지하지 못하여 인력담당자 선에서 업

무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수한 학습근로자의 확보와 미래지향적 모델을 

만들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따라서 효율적인 학생모집, 선발 

및 동기 유지가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조직유효성을 통

한 동 제도의 성과와 시사점 도출, 교육방식과 교육훈련 지

원과 관련된 학습근로자의 만족도 수준 파악과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동 제도가 중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

소들을 고찰했다. 주요 분석 내용은 절을 달리하여 설명한다.

III. 주요 분석 내용

A. 분석개요

분석을 위해 우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일학습병행대학에 

재학하는 학습근로자 399명과 다양한 직종과 산업에 근무하

는 영리기업의 회사원 426명의 조직유효성의 차이를 분산분

석으로 확인하였다. 여러가지 조직유효성 변수 가운데, 직무

몰입1, 직무만족2, 조직몰입3, 이직의도4, 직무성과5, 직무소

진6을 분석했다. 각각의 변수는 선행연구에서 활용되는 측정

스케일을 활용했으며, 분산분석을 하기 전에 탐색요인분석

1직무몰입(job involvement)이란 종업원이 직업과 자신을 동일시(동화)하고, 직
업에 참여하고, 자신의 일을 가치 있게 여기는 정도. 개인과 직무를 연결시키는 
직무에 대한 태도나 지향. 전체적인 자아 이미지 속에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

는 정도, 개인이 자신의 직무에 몰두하거나 사로잡히는 정도, 또 성과가 그의 자
아가치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정도임.
2직무만족(job satisfaction)이란 자신의 직무에 가지는 우호적, 비우호적인 
평가/이직의도, 직무수행의 선행변수. 조직구성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혹
은 작업환경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정도. 조직구성원의 직무
만족이 조직몰입으로 이어져 생산성에 도움이 됨.
3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이란 개인이 조직에 대하여 동일시, 애착

을 가짐으로, 그 조직에 남고 싶어 하며 조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려 하며 조
직의 가치와 목표를 기꺼이 수용하는 심리 상태를 의미. 조직이 규정한 행태

(dependable role behavior)를 의무적으로 준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나아

가 보다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것. 좋은 조건이 있어도 
이직하지 않으려는 심리상태와 관련됨.
4이직의도(turnover intention)이란 이직의 전 단계로서 조직구성원이 자발적으

로 조직을 떠나고자 하는 의도. 이직의도와 실제 이직의 상관관계가 높음. 자발

적/비자발적 의도 구분이 중요.
5직무성과(task performance)란 핵심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효과성과 효율

성을 종합한 것.
6직무소진(burnout disengagement/- exhaustion)자신의 업무에 대해 떠나고 싶거

나(disengagement at work) 신체적 정서적으로 지치는 상태(exhaustion)을 의미

하며 직무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조직유효성 변수의 선행요

인으로 볼 수 있음.

표 1. 분산분석결과 (학습근로자/일반회사원) 

Table 1. ANOVA results (Learning workers/general office workers)

반응변수
집단간 평균차이 결과(학습근로자/일반회사원)

F-value p-value

직무몰입(JI) .002 .968

직무만족(JS) 2.947 .088*

조직몰입(OC) 5.853 .017**

이직의사(T) 14.875 .000***

직무성과(TP) 14.875 .009***

직무소진-이탈(BOD) .234 .630

직무소진-고갈(BOE) 1.503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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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이직의도를 드러냈다. 특이한 점은 1학년 때는 큰 차이

가 없던 이직의도가 2학년에 두드러지는 것인데, 이는 일학

습병행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사 1년 이내 근로자이어

야 하기 때문에 입사초기인 1학년에는 강한 이직의도가 드러

나지 않은 것일 뿐, 실제 1년 이후 2학년부터는 꾸준히 이직

의도가 강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근로자 관리는 2년
차부터 매우 중요하며,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회사의 인

사관리 측면에서 시사점을 준다. 

2) 회귀분석 결과

학년과 성적이 올라감에 따라 조직유효성 인식은 개선될 

것으로 예측한 후, 실증분석으로 이를 확인하였다. 학년의 증

가에 따라 직무만족은 개선이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직무가 익숙해지면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해

석된다. 또한 학교에서의 성적이 좋은 학습근로자는 역시 직

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고 업무로부터 이탈하고 싶

은 직무소진과 정서적, 신체적 고갈상태인 직무소진은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 역시 교육훈련과 대학 

학업이 지속되고 성실하게 임하여 학습성과가 높은 사람은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3. 성적과 학력 증가에 따른 조직유효성 결과 

Table 3. Regression results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re-
sults according to the increase in grades and academic records)

종속변수

독립변수 (양측검정결과)

성적 학년

t-value p-value t-value p-value

직무몰입(JI) .240 .810 .617 .537

직무만족(JS) 2.108 .036** 2.133 .034**

조직몰입(OC) .958 .339 .280 .780

이직의사(T) .917 .360 1.366 .173

직무소진-이탈(BOD) -1.974 .049** -1.195 .233

직무소진-고갈(BOE) -1.895 .059** -.587 .558

따라서 동 결과는 학위연계형 일학습병행제도가 추구하

는 직무에 대한 숙달과 직무역량강화 측면의 성과가 학습근

로자에게서도 동일하게 긍정적으로 나타남을 확인한 것으로 

정책의 효과가 있음을 설명해 준다. 

3) 만족/불만족 요인 실태조사

다음 결과표에서 보듯이 주된 만족요인은 학교교육과 수

업내용, 교수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학습근로자의 학습독려 및 교육훈련 지원 측면에서는 학

교 교육의 품질제고보다 다른 불만족요소를 살펴봐야 한다. 

우선 두 집단(학습근로자와 일반근로자)간 직무몰입의 수

준은 차이가 없었다. 직무만족의 수준은 90% 유의수준 하에

서 차이가 있었으나, 통상적인 95% 기준으로 볼 때, 집단 간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직무소진의 두 가지 구인인 

업무로부터의 심리적 이탈과 고갈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조직몰입, 이직의사, 직무

성과는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특히 직무만족은 구체적인 직무나 직무의 어떤 측면에 대한 

반응이므로 직무환경 변화에 따라 직무만족 수준이 변화하

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조직몰입은 조직전체에 대한 개인의 

감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에서 보여지는 조직몰입의 유의한 차이는 중요한 의미

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은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학년별로 상기 조직유효성

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했다. 사후분석을 통한 분산분석 

결과는 다음 표와 같으며 다중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가 확인

된 내용만 표에 포함했다.

표 2. 분산분석결과 (학년별 학습근로자/일반회사원) 

Table 2. ANOVA results (Learning workers by grade/general 
office workers)

반응변수
집단간 평균차이 결과(학년별 학습근로자/일반회사원)

사후분석 결과 (다중비교) F-value p-value

직무몰입(JI) 석사1년-일반회사원 5.248 .000***

직무만족(JS) 석사1년-일반회사원 3.506 .000***

조직몰입(OC)
학부2년-일반회사원 -3.845 .004***

석사1년-일반회사원 14.875 .000***

이직의사(T)

학부1년-학부2년 -3.386 .006***

학부2년-일반회사원 3.910 .000***

학부3년-일반회사원 2.308 .023**

학부4년-일반회사원 2.691 .033**

석사1년-일반회사원 -3.558 .033**

전반적으로 고숙련 1년차(석사과정)의 조직유효성 인식수

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에서와 같이 직무몰입, 직무만

족, 조직몰입, 이직의사 모두 비교대상군에 비해 긍정적인 차

이를 보였다. 따라서 석사과정은 자발적인 직무역량 강화의

지가 있는 기업현장교사의 참여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교

육훈련의 관리 및 학습독려는 석사 2년차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학위연계형의 경우 조직몰입과 이직의도

에서 비교대상군과 차이를 드러냈는데 구체적으로 학부 

2학년에 일반적인 회사원보다 조직몰입도가 떨어지는 것으

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직의도도 역시 학부 2학년에 가장 강

하게 나타났으며 3, 4학년에도 지속적으로 일반 회사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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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현상 때문에 조직몰입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조직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여겨질 때, 
자신의 직무능력에 자신이 있는 경우 조직몰입도는 낮아지

기 때문이다. 덧붙여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자신의 직무성과

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점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조직의 지원

이나 근무여건, OJT를 비롯한 교육훈련 지원에 대해 불만족

스럽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만족/불만족 실태조사의 결과와 일치한다. 불만족 요인조사

에서도 드러났듯이 회사의 교육훈련 지원과 여건에 불만이 

많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명시적으로 OJT와 관련된 

부분은 개선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불

만족요인의 성격상 회사에서 진행되는 OJT교육의 여건은 심

도있게 고찰해 볼 필요성도 있다[10].
학년별 분산분석에서 보았듯이 이직의도가 1학년 때에는 

비교대상군과 유사하지만 2학년부터 높아지는 이유는 조직

에 대한 몰입도가 낮아지는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졸업생이 많아지면 향후 학습기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직자 관리가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조직몰입도가 낮고, 2, 3, 4학년은 이직의도가 높게 

주된 불만족요인은 회사의 교육훈련 여건과 학습지원수준

과, 토요일 전일제 수업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지리적 위

치에 따른 통학의 불편함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통

학여건은 특수한 상황으로 제외하더라도 전체적인 불만족요

인은 참여기업의 지원과 OJT교육지원 전반에 대한 요인이

다. 따라서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회사의 지원, OJT 교육

훈련의 성과관리 측면에서 방안을 마련할 필요[4]가 있었다.

IV. 결 론

분산분석의 결과 직무만족이나 직무몰입도는 비교대상

군과 차이가 없음에도 조직몰입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

은 중요하다. 동 결과가 보여주는 의미는 상황에 따라 직무

나 조직에 몰입도가 달라지지 않고 근본적으로 조직에 대한 

몰입, 애착이 낮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조직몰입도가 낮

으므로 이직의도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어찌 보면 당연하

다. 주목할 것은 자신의 직무성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

하는 경향이 일반 회사원에 비해 강하다는 점인데, 바로 이

표 4. 만족/불만족 요인결과 

Table 4. Satisfaction/dissatisfaction factor results

항목
만족요인 불만족요인

계 1순위 2순위 3순위 계 1순위 2순위 3순위

OFF-JT 학교 수업내용 130 68 34 28 27 7 10 10

OJT 현장 훈련내용 58 20 22 14 52 17 17 18

회사의 학습지원 수준 85 29 32 24 110 48 42 20

정규교과 외 프로그램 18 3 5 10 45 11 12 22

학교 교육여건 136 42 46 48 18 2 10 6

회사 교육훈련 여건 38 14 14 10 75 22 28 25

교수와의 교류 117 38 41 38 26 10 8 8

교수의 전문성 154 48 61 45 7 0 2 5

기업현장교사의 전문성 29 7 10 12 27 7 10 10

수업시간(토요일 강의 전일제) 75 20 31 24 98 52 27 19

진로(자기계발) 지도 35 15 12 8 44 11 16 17

높은 학습(학업)수준 66 22 25 19 45 23 13 9

통학지원 78 31 23 24 110 55 38 17

부대시설(체육시설, 교내식당 등) 16 7 5 4 56 22 25 9

NCS위주의 교육 32 9 8 15 45 22 16 7

낮은 학습(학업)수준 7 2 0 5 18 8 8 2

기타 19 5 6 8 37 15 13 9

없음 96 16 21 59 347 64 101 182

미표기 9 3 3 3 9 3 3 3

계 1196 399 399 399 1196 399 399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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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는 사실은 학위연계형 일학습병행제도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에게 언제 어떠한 학습독려와 관리가 집중되어

야 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전반적으로 고숙련과정의 조

직유효성 변수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습근로자가 

이미 기업현장교사로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이 작

용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고려 중인 고숙련

과정(석사과정)의 확대는 정책적으로 적극 고려해 볼 필요성

도 있다. 특히 기업현장교사의 양적, 질적 성장이 일학습병행

제도의 확산에 기여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습성

과와 조직유효성 인식이 긍정적인 동 과정의 확대는 제도의 

성공에 직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적과 학년의 영향은 주로 직무만족과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앞의 지적과 같이 직무역량강화를 추구하는 

동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로서 의미가 있다. 직무만족

이 직무역량과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성적이 높고 직무만족

수준이 높다는(직무소진이 줄어드는 현상을 포함함) 것은 일

학습병행제 하의 교육훈련의 성과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직

무에 익숙하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고 그 결과 직무만족

이 높은 것으로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만족도와 불만족 요인 실태조사 결과는 지적

한 바와 같이 상기 분산분석 및 회귀분석의 결과에 부합하며 

추가적으로 동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학습참여기업의 질관

리와 기업 현장에서의 교육훈련지원 수준보장을 어떻게 구

현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는 시사점을 준다. 이상 확인된 

동 연구결과는 향후에 학위연계형 일학습병행제를 통한 졸

업생이 증가하면서 예상할 수 있는 정책의 성과평가 및 확산

전략 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이직의도를 지닌 채 

졸업하는 학습근로자의 기업내 유지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관리포인트가 중요한지, 학습기업의 질적제고를 위

한 추가적인 지원책은 무엇인지, 고숙련 과정의 확대와 성과

에 기반한 교육훈련비의 자기부담 논의 등과 같은 의사결

정 영역은 동 연구를 기반으로 각 사안별로 별도 추가 연구

를 통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

문이다. 

감사의 글 

논문은 2020년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교육연구 진

흥과제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This paper was supported by Education and Research 

promotion program of KOREATECH in 2020.

[08 331-337] 2020-65.indd   336 2020-12-04   오전 11:55:52



337 http://JPEE.org

일학습병행제 학위연계형 학습근로자의 조직유효성 인식분석과 만족/불만족요인 실태조사

명 재 규 (Jae Kyu Myung)_종신회원

1993년 2월 : 고려대학교 경영학/농생물학 학사

2002년 2월 : KAIST(한국과학기술원) 경영학 석사

2002년 7월 ~ 2012년 8월 : LG환경연구원(네오에코즈) 수석연구원/상무

2016년 9월 : 인하대학교 경영학 박사

2018년 3월 ~ 현재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강소기업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윤리, 일학습병행, 스마트제조인력양성 

[08 331-337] 2020-65.indd   337 2020-12-04   오전 11:55:52


